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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심의위원회 개최


























KT 노동조합과 회사는 3월 13일(목), 경기 용인 소재의 ‘생명의 집(원장 토마 수녀)’을 방문해 생명 존중 및 미혼모 한부모가족지원을 위한 ‘희망박스’ 전달식을 진행하고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는 지난 3.8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저출산 사회문제 해결 및 생명존중에 동참하고자 추진한 것으로 (사)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 산하 출산 지원시설과 협의 하에 지원대상을 선정했다.





희망박스 전달 행사는 ‘생명의 집’을 시작으로 대구 소재의 ‘푸름터’, 강원 춘천 소재의 ‘마리아의 집’, 대전 소재의 ‘자모원’ 등 4개 기관에 KT UCC 기금을 활용해 분유, 기저귀, 아기용품 등 생필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KT노사는 다문화가정, 장애인, 소외계층 등 취약계층 사각지대를 발굴해 UCC활동을 지속 전개해왔으며 2024년부터 미혼모 및 한부모 가정인 취약계층 여성을 위한 나눔을 추진해왔다.








KT노동조합은 3월 13일(목) 11시, 중앙본부 회의실에서 재정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2025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재정심의위원회 회의에는 중앙본부 재정 국장을 비롯하여 9개 지방본부 재정담당 국장이 참석하여 2025년 사업계획에 따른 연간 예산(안) 편성기준에 대해 토의한 뒤 오는 3월 말 전국 대의원대회에 상정 예산(안)을 최종 확정했다.





하중열 재정심의위원회 대표위원은 “15대 집행부 2년차 전국대의원대회를 준비하며 올해 사업 계획을 중심으로 예산이 넉넉하진 않지만,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자”고 강조했다.











KT노사공동 희망박스 전달�UCC 기금을 통해 한부모가족을 위한 육아용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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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13일(목)








